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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EDIATE RELEASE 
Gyeonggi Province Women Share Korean Culture With American Soldiers
경기도 여성국, 미군 장병들에 한국 문화 소개

2003년 10월 23일

CAMP RED CLOUD, Republic of Korea –  The Women’s Welfare Departmen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osted a Cultural Exchange Event for Women at the Yangju Byeolsandaenori madang in the Gyeonggi Province Oct. 21.
대한민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 경기도 여성국 여성 복지과는 지난 21일 경기도내에서 열린 양주 별산대 놀이 문화소개 행사를 열었다.

The event brought together 80 female soldiers from all over the 2nd Infantry Division and 80 Korean women to learn and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food, dance, culture and their meanings.

본 행사에는 전 미 보병 제 2사단에서 80명의 여군과 80명의 한국 여성들을 초대하여 전통 한국 음식과 무용, 문화와 그 의미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했다.

“There are a lot of military bases in the Gyeonggi Province.  Events like this are not just events for fun, but to als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Korea and the U.S.,” said Youn Young Lee, wife of the Gyeonggi Province Governor.

“경기도내에 많은 미군기지가 있쟎아요.  이 같은  행사는 단순한 여흥의 뜻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윤영 경기도지사 부인의 말이다.

--계속--
Gyeonggi Province Women Share Korean Culture With American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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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like any other relationship, when you spend time with people you make a closer bond.  With this event you put names and faces on the people you pass in the street,” said Col. Bette Washington, commander of 501st Corps Support Group.  Washington was the senior representative for U.S. soldiers.
“다른 관계가 그러하듯이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더 친근한 유대를 맺게 되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은 서로가 만나고 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티 워싱턴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 .

“I am very thankful that these women came from the U.S. to protect our country.  It’s very nice to see them enjoy events like this,” said Lee.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와 주신 여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이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여사의 말이다.

Kilnori was the introduction – a musical procession where performers are clad in bright clothes and equipped with drums and cymbals, which they play while they move in circular and snaking patterns.

길놀이는 본 행사의 한 도입부로서 밝은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차려 입고 북과 심벌을 든 연주자들이 원형으로  또는 굽이치며 나아가는 동작으로 연주하는 음악 행진이었다

Soon after the 2nd Inf. Div. soldiers were seated, the Kilnori performers pulled them to the floor to have them participate in the dancing.

뒤이어 미 2사단 장병들이 좌정하자 길놀이 연주자들이 그들을 함께 무대로 나와 춤추자고 이끌었다.
“The language barrier is very big here, but they were also very patient.  So, instead of using language to explain, they just showed us,” said Pfc. Christina Powers, 501st CSG.  “Getting up and participating was very enjoyable.  I’m a hands-on person, and it helped me better understand their culture.  You have more respect for a culture if you know about it.  Like ballet, if you have someone next to you explaining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dance is, you won’t just look at the stage and think ‘she’s wearing a tutu.’”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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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는 여기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매우 끈질기더군요.  말로 설명하는 대신 그들은 동작으로 보여주었지요,” 501지원단 크리스티나 파워즈 일병은 말했다. “”따라잡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어요.  저는 실제 훈련생 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그 문화를 보다 존중하게 될 거예요.  발레무용처럼 옆에 누가 잇어서 그 무용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당신은 무대를 막연히 처다보며 짧은 무용치마를 입은 ‘그녀’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A demonstration of Korea’s Chusok (Korean Thanksgiving Day) was yet another tradition the women of the Women’s Welfare Department shared.

한국의 추석절 공연은 아직 여성 복지과의 정례공연이 아니다.

During Chusok, people prepare cooked rice, a rice cake known as songpyeon and a rice wine with newly harvested rice to pay respect to ancestors for the harvest.  People wear new clothes and observe a memorial service for their ancestors with offerings of food and rice wine.  They present foods to their neighbors and visit ancestral graves to pay homage.

추석명절 동안 사람들은 새로 추수한 쌀로 햇쌀밥과 송편, 술을 빚어 추수를 허락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낸다.  사람들은 새 옷을 지어 입고조상들에게 음식과 술을 바치는 제사를  지낸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과도 음식을 나누며 조상들의 산소를 참배한다.

The demonstrators also got soldiers to participate in the Chusok ceremony.

출연진은 장병들에게 추석 의식에도 참여케 했다.

“As they explained the tradition of Chusok and had us participate, it was more interesting than just happening to see it on TV,” said Washington.  “It was fun because you are experiencing something you know nothing about, and you learn about their culture, food and dance.”

“그들이 추석명절의 전통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참여케 했을 때 단지 티뷔를 통해 시청할 때 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문화와 음식과 무용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워싱턴 대령의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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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derstand more about Chusok and what Korean women have traditionally been doing over the years,” Powers added.  “They are very energetic and enthusiastic about their culture – and very engaging when compared to American culture. You can look at something and say ‘Hey, that’s Korean.’”
“저는 추석과 한국인 여성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 내려온 것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매우 정력적이고 열정적인 점이 미국 문화와 비추어 볼 때 매우 매혹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구경할 때 ‘어이 저건 한국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파워즈가 덧붙였다.

After the Chusok demonstration, soldiers watched Yangju Byeolsandae Nori, a traditional Korean mask play that addresses the issues that faced the common people in ages past.

추석절 행사 소개 후에 장병들은 과거의 평민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제기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면극인,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람했다.

By the end of the play, lunch rolled around and the Women’s Welfare Dept. had a buffet with an array of Korean foods set up in an open area just outside the Yangju Byeolsandaenori madang.  There, the hosts also explained the plans for the rest of the afternoon, which included Korean traditional pastime activities, Gyeonggi-do folk songs, and Ganggangsuwollae.

가면극이 끝난 후  중식이 시작되었고 여성 복지과 에서 한식 부페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밖의 장소에 차려주었다.   거기서 주빈들은 한국의 전통적 과거 활동과 경기민요, 강강수월래 등으로 짜여진 오후 시간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The games looked silly at first, but once you start playing them, they were pretty fun,” said Pfc. Liz Miller, B Company, 5th Battalion, 5th Air Defense Artillery.  The games consisted of: goolrungsoe (rolling a metal wheel), chegichagi (a tinsel hacky sack), and throwing straw shoes.

“게임은 처음 엔 좀 시시해 보였으나 일단 시작하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제 5 방공포병 5대대 비 중대 리즈 밀러 일병은 이렇게 말했다.  그 게임들은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와 짚신 던져넣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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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gangsuwollae is a circle dance for women.  It starts very slow, moving clockwise, then counterclockwise around a solo singer who dances in the center. The dance accelerates to a rapid, whirling climax.  It originated as a dance of joy for an abundant harvest.

강강수월래는 여성들의 원형 형태의 군무이다.  그 춤은 처음은 매우 느리게 시작되어 시계방향으로 도는데 그 중앙에 한 독창자가 위치해 무용* 하며 그 무용은 점점 가소되어 클라이막스를 향해 질주한다.  이 춤은 원래 풍작의 추수의 기쁨을 표현한 무용이다.

Washington also enjoyed seeing how easily the soldiers mixed with the Koreans throughout the day.  “The hosts have been making a huge effort to get the women soldiers into it and experience it.  I don’t think a lot of U.S. soldiers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is,” she said.

워싱턴 대령은 장병들이 그 날하루동안 얼마나 쉽게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가를 즐겁게 지켜보았다.

“초대해 주신 분들이 우리 여군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나는 대다수의 미군 장병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Korean women are going to leave today and see us in a better light.  Even though we’ve come from two different worlds, we can still get along together,” said Miller.

“저는 오늘 헤어지는 한국 여성들을 다른 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밀러가 말했다

“I encourage all our soldiers to get out of their rooms and find out about the culture around them, especially through ROK soldiers who can give them a tour,” Washington said.

“저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나와서 그들 주위의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특별히 한국군 장병들을 통해서 이런 투어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 대령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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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with Cutlines

사진설명
Shin Ha Gyo, Korean traditional dancer performs the Salpuri dance.

한국 고전 무용가, 신하교씨가 살푸리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Above and below: Col. Bette Washington, 501st Corps Support Group, commander (front) and from left to right Sgt. Candace Chapman, Hqs. and Hqs. Co., 2nd Inf. Div., motor sergeant, Chief Warrant Officer Geri Bowers, Hqs. and Hqs. Co., Aviation Bde., and Pvt. 1st Class Queonna Bonner, Hqs. And Hqs. Btty., 5th Bn., 5th Air Defense Artillery, participate in Chuseok ancestor memorial service.
상부 및 하부:  추석 제사 시범에 참여하고 있는 501 지원단장 배티 워싱턴 대령(앞)과 좌에서 우로 미 2사단 본중 수송부 캔다스 챕맨 병장, 항공여단 본중 게리 바우어 준위, 5-5 방공포병 본포대 퀴오나 보너 일병
Sgt. Stacy Hamilton, Hqs. And Hqs. Company, 122nd Signal Bn., Pvt. 2nd Class Glennis Cabrera, 61st Maintenance Co., Spec. Agatha Marrero, 473rd Quartermaster Co., and Sgt. Genesia Foster, 473rd Quartermaster Co. dance with Korean folk dance group.
한국 고전 무용수와 춤추는 122 통신대 본중 스테이시 해밀턴 병장, 61 정비중대 글래니스 카브레라 이병, 473 병참중대 제네시아 포스터 병장

미 보병 제 2사단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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